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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를 돌이켜보았을 때, 올해 세계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단상 말씀을 단 한 주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받아 보내 주신 선생님의 수고였습니다.

계시를 매주 받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인데, 

선생님께서는 나날이 차원 높아지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참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 감격해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시대 말씀은 러브레터’라고 하시며 

시와 같은 형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세상 많은 부자들이 너를 사랑한다 해도 

고작 사라지는 재물과 보석을 줄 뿐이고, 

세상 많은 왕들이 너를 사랑한다 해도 

고작 사라지는 권력을 줄 뿐이고,

세상 많은 남자들이 너를 사랑한다 해도 

고작 사라지는 희열을 줄 뿐이다.

나 예수는 너를 사랑함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를 준다.

올해 1년 동안 

선생은 나의 심정을 깨닫고 받아 

너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

때론 육신이 아파,

때론 일이 너무 밀리고 쌓여,

때론 사탄이 개입하여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내 사랑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너에게 보내었다.

눈물로,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애틋함으로,

목숨 다해 보냈다.

마치, 타국의 전쟁터에 간 

군인이 애인에게 편지하듯 

위험을 무릅쓰고 보냈다.

너는 그 편지 받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느냐?

너는 그 편지 받고 목숨 다해 행하고 또 행하였느

냐?

너는 그 편지 받고 보낸 자의 마음을 헤아렸느냐?

너는 그 편지 받고 사랑을 느끼며 

너 또한 사랑과 위로, 감사의 답장을 보냈느냐?

그리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오늘도 나와 함께 묵묵히

너에게 보낼 러브레터를 써 내려간다.

한 자, 한 자에 사랑과 정성을 담아 써 내려간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영원히 써 내려갈 것이다.

나 예수의 사랑과 축복을 담은 러브레터!

온 인류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변화되어 

온전한 신부가 되길 기도하면서,

행하는 자는 마지막 날, 

나를 만나게 되리니 

이 또한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오늘도 나의 러브레터를 받아 다오.

그리고 너도 나와 선생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와 사랑의 러브레터를 

매일 써 다오.

그리할 때 

우리 사랑 더욱 불타, 

온 세상 사탄 멸하여지고 

온 세상 천국 이루어진다.

진정 사랑하여

너에게 매일 러브레터를 보내는 



너의 신랑 주니라.


